
보 도 자 료

보도시점 2025. 1. 22.(수) 배포 2025. 1. 22.(수) 10:00

 국립세종수목원, 카틀레야 난초 전시회 
‘난초의 여왕’ 개최

-오는 1월 24일부터 2월 9일까지 국립세종수목원 사계절전시온실서 개최 - 

 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(이사장 심상택)은 오는 1월 24일부

터 2월 9일까지 국립세종수목원 사계절전시온실 중앙홀에서 카틀레야 난

초 전시회 ‘난초의 여왕(Queen of Orchids)’을 개최한다고 밝혔다.

  카틀레야(Cattleya) 난초는 멕시코, 콰테말라, 브라질, 에콰도르 등 열대

우림이 원산인 난초과 식물로 꽃이 크고 화려해 난초의 여왕으로 불린다. 

특히 향기가 오래가기로 유명해 국내에 수많은 마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다.

  이번 기획전시에서는 진주시 부양란농원(대표 노석민) 등 애란인이 수십 

년 동안 수집하고 재배해 온 카틀레야 난초 100여 품종을 한 자리에서 만

나 볼 수 있다.

  설 명절을 맞아 난을 쉽게 접하고 키울 수 있도록 해주는 ‘반려난초 가

드닝’ 체험교육과 플리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.

  이번 전시와 더불어 국립세종수목원 열대전시관에는 다윈의 진화론에 

실마리를 제공했다고 알려진 다윈난(Angraecum sesquipedale Thouars)

이 개화해 전시 기간 내 함께 만나 볼 수 있다. 

  신창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“설 연휴 가족과 함께 방문하는 분들에게 

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했다” 며, “전시를 통해 카틀레야

(Cattleya)난초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느낄 수 있으시길 바란다”고 말했다.

담당 부서 국립세종수목원 책임자 실  장 박원순 (044-251-0143)

서비스본부 전시원실 담당자 대  리 안병주 (044-251-0162)

  



1. 1월 24일부터 2월 9일까지 국립세종수목원 사계절전시온실에 전시되는 카틀레

야(Cattleya) 난초

                         

2. 1월 24일부터 2월 9일까지 국립세종수목원 사계절전시온실에 전시되는 ‘난초의 

여왕’ 홍보 포스터



3. 국립세종수목원을 방문한 관람객이 사계절전시온실 내 열대온실에 개화한 ‘다윈

난’을 촬영하고 있다.

2. 국립세종수목원 사계절온실 내 열대온실에 개화한 다윈난


